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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난가공 전문업체

'풍림푸드，정연현 대표

고객홍보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계란•닭•오리 등 

가금산물에 대하여 업체에 소속된 자체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자체 품질평가제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그중 이번에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풍림푸드를 방문하여 난가공업체의 1인자이며 창립 

이후로 꾸준히 매출성 장세를 유지해 온 정 연현 대표의 

자체품질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과 계란에 대한 

그의 성공비결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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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로 분말화가 가능한 박스형 스프레이 드라이 어는

140250C의 낮은 온도로도 분말 생산이 가능한 

국제적 인 수준의 전용설비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KAPE누리 독자들을 위해 

풍림푸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 니 다.

정연현 대표（이하 정） 풍림푸드는 1994년 창립한 국내 

최대 난가공 전문업체로 무결점 완전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액란공장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알가열성형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식용란 

사업과 2008년 염지란, 2010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계란전용 분말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 풍림푸드는 난가공 전문업체로 1994년 창립하였고 

2000년에 정연현 대표께서 취임하신 후 꾸준히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계란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국내 최고의 난가공 전문업체로 성공한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정 계란은 국민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전식품입니다. 20년 전 난가공 

전문업체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후 임직원들의 계란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난가공 제품을 맛있고 안전하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으며, 난가공 식품을 

통하여 국민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축 국내 최초로 난각을 이용한 천연칼슘과 전량 수입되고 

있는 난백파우더를 국제적 수준의 제품으로 자체개발하여 

출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 계란은 내용물부터 껍질까지 버릴게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완전식품입니다. 난각（계란껍질）을 분쇄하고 

살균처리를 하면 천연칼슘이 됩니다. 난각은 인체에 

흡수율이 뛰어난 훌륭한 칼슘 공급원으로 1997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난각을 미분쇄 및 열풍살균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습니다. 아직까지는 난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고 폐각에 비해 가격이 비싸 수요처가 별로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양질의 칼슘을 공급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난백파우더는 1998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계란분말 시장을 40%까지 국산화 

제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수입 제품과 동등한 품질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계란분말 전용설비를 2010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도 유일한 설비입니다. 

계란 단백질은 열에 약하여 낮은 온도로 분말화가 가능한 

박스형 스프레이 드라이어로 생산해야 합니다. 기존에 

분유분말이나 조미분말 등을 생산하는 타워식 설비는 

200°C 내외의 높은 온도로 분무해야 하나 박스형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14O~15O°C의 낮은 온도로도 분말 생산이 

가능하고 계란 고유의 풍미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전용설비입니다.

축 지난 7월 1일부터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제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풍림푸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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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품질평가제 시행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_현재 풍림에서는 1등급 액란사업에 자체품질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평가를 위해 직원을 양성함으로써 

계란의 품질기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 이 있습니 다. 물론 인원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비용발생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업체와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국내 양계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풍림푸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요?

정__올해는 산란계의 약 40% 정도가 폐사되어 매년 AI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우선 원란의 수급이 30-40% 수준까지 떨어지다 보니 

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장 어려웠으며 난가가 폭등하다보니 

이에 따른 적자발생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현재는 잘 이겨냈으며, AI 발생에 대한 향후 

대비책을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하여 올해와 같은 어려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중입니다.

창립 이후 투자의 우선순위를 최고의 기계 생산설비에 

두었던 풍림푸드는 20년 전 최고의 난가공 전문업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이루었다. 정연현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2000년 당시, 풍림푸드의 직원은 21명이었다. 

지금은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등 최고의 난가공 

전문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듯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정연현 대표는 "본인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훌륭한 직원들이 함께 해주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끝으로 축산물품질 평가원에게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관과 기업간에 상생활동을 

통하여 동반 성장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정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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